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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KIAF SEOUL 2021 베스트 갤러리 부스 × 이머징 아티스트 10

제20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2021)가 개막한다. 
역대급 호황을 맞은 미술시장의 열풍과 내년 한국에 상륙하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까지 겹쳐, 이번 행사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여기에 국내외 갤러리 총 170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Art는 이 출전 엔트리 중, 세계 미술시장을 주도하는 해외 갤러리 
총 10곳을 특집에 초대했다. 이들이 ‘KIAF SEOUL 2021’에 자신 
있게 내놓은 ‘이머징 블루칩’ 라인업을 공개한다. 동시대 마켓의 
핫 트렌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아트월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얼굴’이다. Art가 한발 먼저 소개하는 베스트 
부스 하이라이트, 그 다이내믹한 지상전을 지금 이곳에 펼친다! /

익숙한 예술, 낯선 일상
개념미술가 톰 프리드먼. 그는 각설탕, 비누, 젓가락, 이쑤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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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판지, 스파게티, 화장지, 알루미늄 포일 등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물로 조각을 제작해왔다. 프리드먼에게 
예술은 가치 없는 사물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말한다. “물리학에 따르면 호박벌은 날 수 
없어야 한다. 몸에 비해 작은 날개와 느린 날개짓으로 호박벌이 
비행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 어려운 일을 호박벌은 해낸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도 같다.”

<Sleeping Figure> 스티로폼, 스티로폼 공, 페인트 55.9×14×16.5cm 2020

겉보기에 단순한 형태를 띤 그의 조각은 작디작은 재료를 
꼼꼼하게 잇고 쌓아 만든, 복잡하고 지난한 수공예의 산물. 
씹던 풍선껌 1,500개를 뭉친 조형물, 이쑤시개로 만든 
별, 바느질 도구로 구성한 악마 등 소박하고 위트 있는 
형태는 어렵고 엄숙한 예술의 고정 관념을 허문다. 작가는 
관객이 미술관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도 작품의 재료였던 
생필품을 보고 작품을 연상하면서 예술경험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톰 프리드먼은 1965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출생. 
워싱턴대학교 그래픽디자인 전공 및 일리노이대학교 조소 석사 
졸업, 바르셀로나 몬세라트예술대학교 명예박사. 세인트루이스 
프로젝트+갤러리(2019), 런던 스테판프리드먼갤러리(2018, 
2014), 뉴욕 루링어거스틴(2017, 2014), 매사추세츠 
미드미술관(2016), 이스라엘 텔아비브미술관(2014) 등에서 
개인전 개최. 2022년 4월 리만머핀 서울에서 
한국 첫 개인전 개최 예정. 미국문학예술아카데미 
예술상(1993), 루이스캄포트티파니재단 예술상 수상(1993). 
휴고보스프라이즈(2000) 최종 후보. 현재 매사추세츠를 
기반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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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2021 아크릴릭 외 혼합재료 67.3×44.4×210.8cm 2021

리만머핀(https://www.lehmannmaupin.com/)은 스위스 
갤러리스트 라쉘 리만과 메트로픽처스갤러리 디렉터였던 
데이비드 머핀이 1999년 뉴욕에 설립했다. 뉴욕에 2개 공간을 
운영하며, 2013년 홍콩과 2017년 서울 지점에 이어 2020년 
런던에도 둥지를 틀었다. 최근에는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과 
플로리다 팜비치, 대만 타이베이에 시즌별 전시 공간을 마련해 
글로벌 아트마켓 공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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